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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요구>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사법부 독립 침해행위에 침묵하지 말라-

최근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는 대법원에 특정 법관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전달

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삼성 이재용 사건 2심 재판장에 대한 파면 요구 청원에 대하여 

지난 2월 20일 답변에서 ‘국민의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2월 22일에

는 그 청원 내용을 대법원 관계자에게 전화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특별한 주문을 함이 없이 단순히 청원내용을 전달하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전

달의 주체가 청와대이고 국민의 뜻으로 포장되었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압

박이 아닐 수 없고, 정치권력은 물론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사법부

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태가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른 데에는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

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2월 8일 위 사건 재판장에 대한 집권 여당 중

진들의 인신공격성 비난과 심지어 법원 내부의 일부 법관과 직원들까지 가세한 비판

과 위협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표명을 바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침묵하였고 비판과 위협에 가세한 내부 구성원에 대

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러한 방관적 자세가 이

번 사태까지 불러 온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사에서 "법관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전 정권 시절 청와대에 의한 특정 사건 

재판 개입 시도에 대하여 대법관 전원의 결백 해명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국민 사과

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사법부 독립 수호에 가장 큰 책무가 있는 대법원장은 지금이라

도 그 때 사태보다 훨씬 더 위중한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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